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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지원 센서 융합 시스템
1886년 독일의 카를 벤츠가 가솔린자동차를 개발하고, 1908년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해 일반인도 

말 대신 자동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이후 자동차는 끊임없이 변화돼 왔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는 2015년 기준 

9000만 대가 생산되었고, 2020년에는 연간 1억 대 이상이 생산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없는 현대사회를 생각할 수 

없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0명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20세기까지 자동차의 변화는 연비를 향상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사고 시 승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해 21세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가 변화할까? 전자정보통신 제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자율주행자동차

(Smart Autonomous Vehicles)가 미래의 도로-교통-자동차 환경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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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
전체 교통사고의 약 94%가 음주운전, 과속, 졸음운

전,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인지·판단·조작의 실수

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안전은 

도로-교통-자동차 환경에서 영원한 해결 과제이므

로 자동차 산업체에서는 운전자 및 도로 사용자의 안

전을 확보하는 운전자 지원(Driver Assistance) 및 

안전제어(Active Safety)기술을 1990년대부터 자동

차기술의 핵심요소로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차(Self 

Parking), 차선 유지(Lane Keeping), 순항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긴급자동제동(Automated Emergency 

Braking) 시스템 등은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자율주

행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전 세계 다수의 연

구소 및 자동차 업체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

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및 

안전 제어를 통해 현대자동차에서 2015년 양산화한 고

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Highway Driving Assistance : 

HDA)과 같은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

가 상용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차량 간 통신 기반   

군집주행 기술 개발
미국의 국방연구소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오

프로드에서 기준 경로를 주행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

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인 ‘Grand Challenge’를 개최했

다. 2007년 열린 3차 대회는 시내 주행 상황을 가정한 

환경에서 차량이 원하는 목적지에 사고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2010년 이탈리아 파르마대 

Vislab 연구팀은 이탈리아 파르마~중국 상하이의 1만

300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글은 사전에 얻어진 고정밀 맵 정보를 벨로다인 

레이저 스캐너로부터 인지된 주행 환경 정보와 함께 

활용해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율주행차

량을 2010년 개발해 공공 도로에서 주행하기 시작했

다. 이 차량은 개발 이후 2015년까지 130만 마일 이상

의 거리를 자율주행했다.
<그림 1> 운전자 지원 시스템 

출처 : IEEE Spectrum Newsletter July 23, 2014

<그림 2>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레이다, 라이더, 
GPS, 카메라 센서 및 제어 시스템  

출처 : 서울대 자율주행자동차

<그림 3>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및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발전 동향    

출처 : Continental

Autonomous Vehicles : 센서, 

제어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자동주행 제어 시스템이 인간 

운전자의 인지, 판단, 차량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스스로 안전

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Self Parking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daptive Cruise Control and
Traffic-Jam Assistants

Lane 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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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사고

의 90% 이상을 줄일 것으로 예

상되며, 장애인과 노인 등 운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스트레스

를 해소해 줄 것이며, 운전하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

능하므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

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효과 

자율주행차량의 시장 전망
기술력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다양한 센서를 

차량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ACC, AEB, 

LKA(Lane Keeping Assist) 등 능동운전자보조 시스

템의 조합 형태로 Semi-Autonomous 주행이 가능한 

모델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

장전망 연구보고서(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의 판매 대수는 2020년부터 급속히 늘

어나 2035년에는 전체 승용차의 75%에 해당하는 

95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으며, 자율

주행 기술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자동차를 조정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의 도로 교통 
미국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Youngest 

Millennials Ages, 18~24세)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그림 4>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출처 : Navigant Research, 2013

전기자동차 양산 업체인 테슬라는 Semi-Autonomous 

기능을 탑재한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를 자사 차

량 모델 중 하나인 Model S에 적용시켰고, GM은 

‘Super Cruise’라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2017년 양산 예정인 자사의 Cadillac CTS 세

단에 선보일 예정이다. BMW는 2011년 6월 16일 독일

의 뮌헨에서 잉골슈타트까지 최고 시속 130km로 자

율주행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3년 8월 KIT, FZI와 산학연 협동으로 벤츠 S-Class 

기반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해 독일의 만하임부터 포르

츠하임까지 103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

을 시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2015년 하반기 고속

도로 자동운전이 가능한 HDA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양산 판매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

행자동차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2020년까지 주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주요 간선도로 자율주행, 시내 도로 자율주행이 가능

한 자동차로 단계적인 발전을 거쳐 출발지에서 목적

지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하는 완전 자율주행자

동차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ercedes Bertha Benz 
Drive 

Google 
Self-driving Project

Tesla 
Automated Driving

<그림 5>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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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으로 스마트폰(96%)을 생각하는 반면 자동차는 

80%만이 필수품목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현재 인터

넷에 연결할 수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

는 자동차뿐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자동차 내에서도 

영화,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를 고객은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에 

장애요인 중 하나는 부가 기능 및 첨단 부품의 적용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이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장 규

모가 확대됨에 따라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되며, 자동차 안전 성능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중요

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고령화에 따라 자율주행 

및 자동운전자동차 시장의 증가가 예상된다.

미래 도로-자동차 환경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에서 

자동차 공유(Car Sharing)로의 변화도 예측되고 있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공유(Driverless-Shared 

Autonomous Cars)를 통해 개인에게 편리함과 더불

어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미시간 주의 앤아버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현재 자동차의 15%만으로도 

개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자동차-교통 비용 지출도 80% 정도 줄일 수 있다. 사

용자는 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주차, 주유, 보험 가입 

등 자동차 유지 관리 관련 비용을 쓸 필요 없이 사용

료만 지불하면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보다 안전하

게 운전해야 하므로 100% 사고를 방지하도록 개발되

고 있고, 90% 이상의 자동차사고를 줄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를 하루 

앞당기는 것은 3000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하는 것과 

같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차량 

제어 기술이 자동차 산업 및 미래 교통체계의 패러다

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

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가 향후 자동차산업

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자동차 능동 

안전, 사고 방지 기술, 자율주행 관련 ICT 및 관련 제

어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시험평가 인프라의 조성과 핵심 연구인력  

확보 필요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

한 시험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실제 운행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증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기반 구축이 함께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개

발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전

자, 통신 등 IT 분야의 기술과 전통적인 기계, 전기, 정

밀제어 등의 기술 융합이 필수적이다.

Volvo 
Drive ME

Audi 
Traffic Jam Pilot

Hyundai 
HDA



May    2016   6

THEME TECH STAGE

㈜세코닉스가 수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을 위한 
증강현실 시스템 개발
‘운전자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과제는 운전자 전방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해 

최적의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을 발굴 검증하며 차량 내부 정보와 내비게이션 정보, 첨단안전운전지원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ADAS) 정보를 통합 표시하는 증강현실 기반의 차량용 HuD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국내외에 적용된 HuD 시스템은 초점 거리 2.3m의 lCD 타입인 반면, 본 과제에서는 초점 거리 7.5m의 DlP 타입으로 

대화면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HuD 시스템 개발로 경쟁 제품과 대조해 기술 차별성을 갖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HUD(Headup Display)는 전방의 사물(Real World)

과 만들어진 정보(Virtual World)를 한곳에 겹쳐 놓는 

기술로 차량용 HUD는 운전자 전방 시야에 정보를 뿌

려주어 운전자 주시 집중도 향상 및 전방 주시 태만으

로 인한 운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

제는 HUD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 분야를 크

게 4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증강현실 HUD용 광학렌즈·기구, 표시

장치,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는 HW기술로, 실제 운

전자 전방 시야에 상을 맺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7.5m 이상에서도 57인치 이상의 넒은 화면을 구현하

기 위해 광시계, 고휘도, 고해상도 및 열부하조건 등 

다양한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차량 주행 정보 증강현실 기반 표시기술

로, 운전자의 인지와 주의에 관한 UX 시나리오 및 인

간공학적 설계, 검증을 통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도

출하는 데 있다. 세 번째는 증강현실 HUD 제어장치

는 차량과의 인터페이스 및 증강현실 기능 구현을 위

한 통신회로의 SW 기술로, 표시기술에서 도출된 최

적의 가이드라인을 버추얼 이미지에 제공해 차량 연

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네 번째는 신뢰성 확보

를 위한 평가·검증부로 시뮬레이터 및 실차 기반 

HUD 시스템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해 수

요·공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더불어 HUD 개발 필요성을 다방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측면으로 전방 주시 집중도가 취약한 교

통약자, 특히 고령자나 여성에 의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 비율 중 40% 이

상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 국토해양부는 전방 주시 

도로·지역 정보
(내비게이션)
거리유지
(SCC)
차선인식
(LDWS)

Navi. 및 ADAS 
정보 표시 

GPS

HUD Navi.

CIuster 

LDWS

SCC

In Vehicle Network

도로정보와 무관한 
일반적인 HUD 출력

도로정보를 반영한 
증강현실 이미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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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닉스는 2006년 차량용 

카메라 개발을 시작으로 전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MEGA급 디지털 카메라, 

LDWS(차선이탈경보시스템), 

LKAS(차선이탈자동복귀시스

템), FCWS(전방추돌경보시스

템), DSM(운전자졸음인식), 

HUD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

다. 특히 고급 차종에 적용되면

서 관심을 받는 HUD는 주행속

도, 내비게이션 안내 등 차량 

운행 정보를 전면 유리에 나타

내는 디스플레이 표시 장치다. 

더불어 세코닉스는 애프터 마

켓용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

화를 준비하고 있다. 세코닉스

는 먼저 애프터 마켓용 HUD 시

장에 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신차 시장으로 영역을 확

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인 고

객사와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

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LCD 타

입과 미래형 제품인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타입도 개발

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제품은 

내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안

정화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으로 수출

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코닉스

이러한 과제를 통해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을 요약하면, 우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DLP 

타입의 차량용 HUD 장치 개발이다. 이와 관련해 수

행하는 연구내용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고효율 조명 

광학계, 결상 광학계 및 열변형 특성 반영을 비롯해 

고효율 이미지 결상을 위한 Diffuser Screen의 광학 

특성에 따른 제품 개발, 차량 신뢰성에 적합한 

Automotive 부품의 DLP 타입의 디스플레이 장치 개

발 등이다. 다음으로 윈드실드 곡률 분석을 위한 

Surface Fitting을 통한 Sag-data 분석 및 설계로, 이

와 관련해 미러 모듈의 최소 부피, 성능 향상을 위한 

레이아웃 구성을 비롯해 윈드실드 곡면 보상을 위한 

비축 비구면 미러 개발을 수행한다. 또한 비축 비구

면 미러 좌표 변환 이용 비구면 형상 모델링 및 MCT 

가공기술 개발, 해상력 저하 방지를 위한 Tool Mark 

방지 가공기술 개발도 포함된다. 더불어 주행 정보

와 도로 상황을 연계한 증강현실 HUD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해 SW를 통한 고정 이미지 및 움직이는 

이미지 곡면 보정기술 개발, 이미지의 X·Y· Z축 

변경으로 스크린에 투영된 이미지 평면화기술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UX(User Experience) 시나리오 및 사용자별 

UI(User Interface) 가이드라인 개발, HUD 통합평가 

시스템 환경 구축 및 평가기술 개발 등을 진행한다. 

이렇듯 수요기관의 스펙에 만족하는 HUD 시스템으

로 2019년 국내 및 해외 시장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

다. 시장 수요에 따라 AM(After Market) 타깃 제품을 

통한 시장 진입 또한 고려하는 등 본 과제 결과 산출

물로 국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도를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증강

현실 HUD의 차량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으로는 정보 전달 중심의 편의 기능에서 

최근에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만족하는 인

간 친화성 HVI(Human Vehicle Interaction) 형태로 발전

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 HUD 시스템은 이업종 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세코닉스를 포함한 과제 참여기관은 본 과

제를 통해 핵심기술 내재화 및 HUD 시스템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품 사업화 및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
‘운전자 주시 집중도 향상을 위한 가상 이미지 거리 

7.5m 이상 HUD 시스템 개발’ 과제를 주관하는 세코

닉스는 설립 초기부터 광 픽업렌즈 생산기술을 기반

으로 1998년에는 CRT 프로젝션용 TV 렌즈를 세계 

세 번째,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산화 사업에 성공한 

기업이다. 2002년 국내 최초 모바일폰용 VGA급 카

메라 렌즈 개발 및 양산, 2006년 차량용 카메라 개발 

및 양산, 2012년 모바일폰 내장형 초소형 프로젝터 

모듈 개발 성공 등을 통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 및 신

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광학전문기업 

세코닉스는 최근 자동차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신차에 졸음 방지, 차선 이탈 경고, 360도 어라

운드 뷰 등 새로운 기능이 채택되면서 전장 카메라 수

요가 급증하는 최근 추세에 따른 사업 확장이다. 이

와 관련해 본 과제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

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현재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에 해당하는 최종연도 과제를 수행하며 

양산화를 위한 신뢰성 시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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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이 진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고 신뢰성 차량용 1Gbps급 동기식 이더넷 통합
통신 기반기술 및 안전제어 시스템 적용기술 개발
이더넷(Ethernet)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중의 하나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An에 활용되는 기술 규격이다. 

이더넷 기술은 제록스, 디지털이큅먼트, 인텔이 공동으로 개발해 1980년 상품화한 바 있다. 이러한 이더넷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기기들이 48비트 길이의 고유의 mAC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소를 이용해 상호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때 각 기기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는 허브, 스위치 등의 장비들이 필요하다. 기존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이더넷은 비동기식 

(Asynchronous) 방식으로 전송한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부와 수신부의 동작 클럭을 

동기화해 정해진 데이터양을 전송하는 방식이 동기식이며, 그렇지 않은 방식이 비동기식이다. 

향후 기본 차량 제어 네트워크 대치할 기술
 차량 내의 ADAS 등의 운전자 안전지원 시스템의 

증가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에 대한 요구 사

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본 징검다리 프로젝트에는 전자부품연구

원 이외에도 LS산전, 아진산업 등 11여 개 참여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고신뢰성 차량용 1Gbps급 동

기식 이더넷 통합통신 기반기술 및 안전제어 시스템 

적용기술 개발의 목표는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

간성 보장 및 대용량 트래픽 전송이 가능한 동기식 이

더넷 기술 개발이다. 차량용 부품의 수명주기인 

10~15년을 보장하며, 1Gbps 및 10ms 이내의 오류 

복구를 지원하는 동기식 이더넷 SoC를 개발하고, 차

량의 기존 내부 네트워크와 동기식 이더넷 간 연동을 

위한 통합 게이트웨이 개발과 기술의 응용 분야로 동

기식 이더넷 SoC 기반 이더넷 카메라를 이용한 주변 

장애물 감지가 가능한 AVM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자율주행을 위해 장착될 

많은 센서 및 카메라 등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영상 및 데이터 백본으로 사용될 것이다. 

더불어 기존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듯이 

향후에는 기본 차량 제어 네트워크를 대치하는 기술

로 발전할 것이다. 

시스템 검증과 상용화 위한 개발 진행
 본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고신뢰성 차량용 1Gbps

급 동기식 이더넷 통합통신 기반기술 및 안전제어 

시스템 적용기술 개발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개

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용 동기

식 이더넷 SoC, 기존 차량 네트워크와 연동을 위한 

AVM ECU 32bit Master ECUs IVN/oVN Fusion 
Sync. Ethernet based 

Gateway System 

고신뢰성 1Gbps 

실시간 제어·전송 

기
술
개
발 

후 

기
술
개
발 

전

Synchronous Ethernet (Mass data transfer & control Network)

Intelligent Safety Control BUS (CAN, FlexRay)

대용량 정보처리 기술 실시간 제어기술

Gateway 

Audio & Multimedia DIS 차량용 센서 Automo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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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은 중소·중

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

춤형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전자IT 분야 전문생

산기술  연구기관이다. 1991년 

설립 이래 25년 동안 우리나

라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

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경쟁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제고를 위해 산업 수

요 기반 창의·융합형 R&D 핵

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

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성장의 플랫폼 역할 및 상생협

력 생태계를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전자부품
연구원

통합 게이트웨이 그리고 동기식 이더넷 기반의 

AVM을 개발하고 있다. 차량용 동기식 이더넷 SoC

는 cortex A8 코어를 기반으로 1Gbps Mac, 영상처

리를 지원하는 H.264, MJPEG IP를 탑재하고 있으

며, CAN 인터페이스, USB, 카메라 인터페이스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45nm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으

며, 자동차용 반도체 검증 프로세스인 AEC-Q100 

테스트를 완료했다. SoC에 탑재된 Gbps 지원 MAC

은 이더넷 프레임을 자동저장 및 자동응답할 수 있

는 EPU(Ethernet Processing Unit)를 탑재하고 있다. 

 본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SoC를 기반

으로 한 시스템에 시간 동기화 기능의 구현을 위해 

IEEE 1588 Stack을 포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테스

트 보드 간 동기화 성능은 약 40nSec를 달성했다. 

또한 동기식 이더넷 프로토콜의 국제표준단체인 

IEC 표준규격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다. 기존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위한 통합 게이트웨

이는 CAN, MoST 등 기존 차량 네트워크와 동기식 

이더넷 간 연동과 LTE, WAVE 등과 같은 외부 네트

워크 연동도 지원한다. CAN이나 MoST 등의 네트

워크 데이터를 동기식 이더넷으로, 동기식 이더넷의 

데이터를 CAN이나 MoST로 중계해주고 있으며 이

를 응용한 차량 상태 정보 기반의 고장 진단 서비스

를 개발하고 있다. 

 또 개발된 SoC를 기반으로 100만 화소급(1280×

720)을 지원하는 이더넷 카메라를 개발하고, 이를 기

반으로 AVM 시스템을 구성하고, 동기화된 영상을 기

반으로 외부 장애물 인식을 통한 운전자 안전 지원 시

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현

재 5차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SoC 및 통합 게이트

웨이, AVM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은 완료된 상

태로, 시스템의 검증과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May    2016   10

THEME TECH STAGE

차량이 점차 지능화되어 가며 운전지원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과제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차간 거리 제어, 차선 유지 지원, 커브 사고 방지 기능 등 운전자 편의 및 운전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양산으로 연계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운전자 편의 위한 7가지 기능의 운전지원 시

스템
 ㈜만도가 수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도

로 속성 정보와 영상센서, 레이다 정보를 융합해 차간 

거리 제어, 차선 유지 지원, 커브 사고 방지 기능을 개

선한 통합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다, 카메라 및 정밀 지도 정보를 송신해 

주는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전방 차량, 차선, 지도 정보

를 수신 받아 다음 7가지 기능의 운전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차간 거리 제어(Smart Cruse Control : SCC)

는 레이다 센서를 이용해 선행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감지한 후 속도 및 차간 거리 제어를 통해 운전자 편

의를 극대화해 주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차선 유지 

제어(Lane Keeping Assist System : LKAS)는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

고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조향 장치를 통해 차선 이탈

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차선 추종 제어(Lane Centering Control : 

LCC)는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행 차선에 한

해 차선을 추종해 주는 운전지원 시스템으로 자율주

행의 기본 기술이고, ISA(Intelligent Speed Assist)는 

㈜만도가 추진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첨단 운전 정보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통합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그림 1> 지도 정보 융합 개념도

SCC 성능개선 부가기능 개발 

1 곡선로 진입 전 감속
2 곡선로 진출입 전 제어 대상 

차량 검지 
3 제한속도 연동 가감속 제어 

1 진출입로에서의 가감속 제어 
2 교차로, 톨게이트에서 감속 

제어 및 정지 차량 대응 강화
3 CDM 작동 제한(골목길, 

주차장 등) 

<표 1> 지도 정보를 통해 개선 가능한 ACC 성능 및 부가 기능

SCC 

■제어 시나리오 개선
■차량검지 성능 개선

도로정보 

내비게이션

■ 도로정보 : 고속도로 IC·JC, 
제한속도, 곡률 정보,  
교차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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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설립된 만도는 제동, 조

향, 현가,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과 같은 첨단 안전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생산해 오고 있

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전자화

와 친환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연구설비와 고도로 숙련

된 연구인력을 확보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

다. 한편, 최근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부품이 아닌 전장화 제품으

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른 뛰

어난 전자제어 시스템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만도는 2000년대 초부터 전자

제어 제동, 조향, 현가 장치를 양

산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기본 

전자제어 장치에서 한 단계 넘

어서 친환경 차량용 전자제어 

제동 장치(Integrated Dynamic 

Brake), 센서 고장 시에도 보조 

조향력을 제공하는 전자제어 조

향 장치(Electric Power Steering 

Level 4) 등 자동차 시장 및 기술

의 흐름에 발맞춰 추가 안전성

을 확보해야 하는 자율주행 및 

경량화, Co
2
 배출량 등과 직결

된 친환경기술 등에 집중해 연

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만도

러한 기술들은 특이 도로 형태에 의한 전방 단안 카메

라 차선 인식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효과적이다. 톨게

이트,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처럼 급격하게 넓어지거

나 좁아지는 구간에서 차선 오인식 및 미인식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오르막과 내리막 구간을 비롯해 급커

브 구간, 과속 방지턱 등 불규칙 노면 구간, 공사 구간

에서도 차선 인식 성능의 저하가 발생해 차선 오인식 

및 미인식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이 환경에선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속

성 정보를 활용해 차선을 인식하는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역광, 가드레일 그림자, 터널 입·출

구 등과 같은 악의적인 조명 환경에 의해 전방 단안 

카메라 차선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다중(측·

후방)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 차선 인식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안전 속도 정보를 이용해 최고 속도

를 안전 속도에 맞추도록 수행하는 운전지원 시스템

이다. 실례로 학교 앞 속도 제한 구역(30km/h)에서는 

시속 30km로 주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안전 속도 제어(Safety Speed Control : SSC)는 곡

선 도로 선회 시에 사람이 바깥쪽으로 쏠리거나 차량

이 차선 밖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

으므로 그 곡선에 맞는 알맞은 속도로 차량이 주행하

도록 해 안전하게 곡선을 빠져 나가게 수행해 주는 안

전지원 시스템이다. BSI(Blind Spot Intervention)는 차

량 측·후방의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에

서 차선 변경이나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발생 시 

반대 제동 장치에 제동 압력을 발생시켜 차량을 원래 

차선으로 유도해 주는 운전지원 편의 시스템이다. 연

비 SCC는 SCC 기능과 유사하나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이 포함된 운전지원 시스템이다.

악조건 환경의 차선 인식 문제 해결
 ‘도로 속성 정보와 영상센서, 레이다 정보를 융합해 

차간 거리 제어, 차선 유지 지원, 커브 사고 방지 기능

을 개선한 통합 운전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기존 레이다 기술 및 카메라 기

술의 한계를 극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

공사 구간 - 차선 오인식

가드레일 그림자 - 차선 미인식

경사로 - 차선 오인식

역광 - 차선 미인식

톨게이트 입구 - 차선 미인식

터널 입·출구 - 차선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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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 확보하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을 뽑는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초음파 영상 

유도 HIFU 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자궁근종 치료용 HIFU 기기를 개발했다. 이미 식약처로부터 

그 유효성을 입증받음은 물론, 타 제품(중국산 HIFU 기기) 보다 

치료 성능과 안정성이 뛰어나고, 제품의 부피와 무게를 크게 줄여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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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기술 확보하다  
체외형 초음파 영상 유도 
HIFU 치료 시스템 ‘ALPIUS 900’

HIFu 치료 기기는 치료를 관찰하기 위한 영상 장치가 필수적인데, 

이 영상 장치에 따라 mR guided HIFu(mRI 이용)와 uS guided 

HIFu(초음파 영상 장치 이용)로 나뉜다. mR guided HIFu 치료 

기기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을 비롯해 수전증,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uS guided HIFu 치료 기기는 

자궁근종,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 개발한 HIFu 

치료기기 AlPIuS 900은 uS guided HIFu 치료 기기이며, 

자궁근종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취재 김은아  사진 이승재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손건호 치료초음파사업부 상무]

May    2016   14



안전하고 효과적인 HIFu 치료 위한   

다양한 특허기술 내재
전 세계인의 암·종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양성자치료법, 외

과수술, HIFU(고강도집속초음파) 등 다양한 암·종양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HIFU는 높은 강도의 

초음파를 신체 내 한 점에 모아 그 초점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에너지를 이용해 암·종양 조직을 태우는 치

료법으로, 마취를 할 필요가 없으며 칼이나 바늘을 사

용하지 않고도 암·종양과 같은 몸 속 병변을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암·종양 치료법과 달리 치료 

부작용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암·종양 치료의 차세

대 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HIFU는 기술

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그동안 글로

벌 대기업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일부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을 중

심으로 HIFU 치료 기기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마땅한 기업이 없

다 보니 HIFU 치료 기기를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전

문기업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2007년 설립 당

이달의 신기술 15

2007년 설립된 초음파 의료 

기기 전문기업 알피니언메디

칼시스템㈜은 독자적인 기술

력을 바탕으로 진단용 초음파 

기기부터 치료용 초음파 기기

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핵심

기술이 필요한 초음파 의료 

기기를 자체 개발·생산·판

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

업이다.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

시부터 HIFU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HIFU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마침내 

본 연구과제를 통해 HIFU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는 성

과를 달성했다. 특히 본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

을 토대로 상품화한 ALPIUS 900에는 자궁근종의 안

전하고 효과적인 HIFU 치료를 위한 다양한 특허기술

이 내재돼 있다. 고강도 다채널 Phased Array HIFU 

치료 트랜스듀서 설계·제작기술, 다채널 고집적·

고출력 파워 시스템기술, 고해상도 디지털 빔포밍

(Beam-Forming)기술을 비롯해 초음파 신호가 원하

는 곳에 정확히 도달하는지 치료 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Target ForecasterTM), 치료 도중 발생하

는 열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냉각 기능

(Active CoolingTM), 초음파 영상 상치를 이용한 치료 

실시간 모니터링기술 등이다. 

HIFU 치료 적용 분야를 확대시켜 나가려 한다는 알

피니언메디칼시스템 치료초음파사업부 손건호 상무

는 “자궁근종에 이어 ALPIUS 900에 새롭게 적용될 

적응증으로는 자궁선근증과 췌장암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적응증 개발

과 그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라는 로드맵에 따

라 폭넓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   업   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연구과제명 초음파 영상 유도 HIFU 치료 시스템 개발

제   품   명 ALPIUS 900

개 발 기 간 2012. 9 ~ 2015. 8 (36개월)

총 사 업 비 3,740백만 원

개 발 기 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안녕동)

 070-7465-2071 / www.alpin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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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HIFu 치료 기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국내 HIFU 치료 기기 시장의 경우 2016년 3월 현재 

40여 대가 도입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궁근종이 

HIFU 치료의 주요 대상이지만 전립선, 간, 췌장 등 다른 

부위로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HIFU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US guided HIFU 업계를 선도하는 것은 주

로 중국 기업들이다. 공학기술적인 면에서는 1960년대

의 원초적인 HIFU 기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

의 적극적 후원에 힘입어 1만 건 이상의 임상시험 결과

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의사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의 몇몇 기업이 HIFU 치

료 기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HIFU 기기

들은 주로 전립선암, 갑상선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MR guided HIFU 치료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GE/Insightec과 Philips에서만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자궁근종 이외에도 유방암, 전립선암, 뇌종양 

등을 대상으로 치료 연구를 확장해가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기업인 GE, Philips 이외에 초음파 진단용 트랜

스듀서, 초음파 영상 기기, HIFU 치료 기기에 대한 독

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이들을 동시에 개발·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알피니언메디칼시

스템이 유일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알피니언메디

몸에 해롭지 않은 초음파를 이

용해 몸속 장기의 모습을 관찰

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것이 초음파 진단 기기라면, 

치료 기기는 높은 강도의 초음

파를 집속해 병원성 조직과 종

양을 제거하는 비침습 치료방

법으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

고 있다.

초음파 
치료 기기

허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 PD

전문가 코멘트

“초음파 영상유도 고강도집속초음파(HIFU)장치는 종양 치료, 

피부 미용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비침습적인 

치료 등 많은 장점이 있어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결과물은 이미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를 완료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적응증 성능 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건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치료초음파사업부 상무

칼시스템이 US guided HIFU 치료 기기에 있어 타사보

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더불어 대부

분의 중국 HIFU 기업은 초음파 영상 기기를 제조할 능

력이 없어 이를 타사로부터 구매해 병원에 납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HIFU 치료 기기는 초음파 영상의 

품질이나 치료 모니터링 성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

다. 반면, 초음파 영상 기기와 치료 기기 기술을 동시

에 보유한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글로벌 HIFU 치

료 기기 시장에서 우월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 밖

에도 ALPIUS 900은 타사 US guided HIFU 치료 기기

에는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Active CoolingTM, 

Target ForecasterTM, Beam-Steering기술 등)을 통해 

타사 HIFU 치료 기기에서 발생하던 환자의 불편함이

나 화상을 미연에 방지해 더 안전하고 정확하며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손건호 상무는 “ALPIUS 900은 2015년 

1월 치료 초음파 시장에 진입한 후 1년 만에 국내 

HIFU 치료 기기 시장점유율 3위로 올라섰다”며 

“2016년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한 단계 끌어 올리

고, 2월에 허가받은 유럽CE 인증을 발판으로 해외 진

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HIFU의 원리 :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초음파 에너지를 신체 내 한 점에 집속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암·종양 조직을 태우고 괴사시킨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기존에는 네 개의 신호 전송선이 필요했으나 본 기술

은 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송선에 필요한 모든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송선 수 

감소와 함께 광섬유와 모듈 간 착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개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모듈을 탑재하고 4K급 UHD TV의 대

용량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

을 목표로 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더불어 oSA와 

광링크 제품 개발에는 CWDM 구현, 영상 전송 기술 

이외에도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며 고속으로 동작

이 가능한 광소자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4K UHD 영상 

전송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 대표는 “향후 

광소자의 특성 향상 및 광학계의 최적화 등을 통해 늘

어날 전송 용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당 전송 속도

를 더욱 향상시켜 8K UHD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

크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개발 과

정에서 확보된 고속 광소자의 원천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성 유망
이제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될 수 있

는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

었으나 옵티시스는 본 개발을 통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본 개발의 최종 결과물

(oSA, 광링크)의 전송 속도는 기존 I사 제품의 성능을 

능가해 현재 Real 4K UHD TV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이다. 특히 옵티시스는 광링크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소자의 제조 기술과 영상 신호의 광 전 변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본 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 중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크의 경우 꾸준히 수요처가 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4K UHD 영상과 같은 고화질 영상은 방송기

기, 의료기기처럼 특화된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 국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4K UHD 시

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이므

로, 본 개발제품은 향후 시장의 수요 발생과 함께 소비

자에게 장거리, 고속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성공

적으로 상장한 옵티시스의 신 대표는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상용화한 기업으로서 고해상도 영상장치

를 연결하는 광링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

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전송 품질이 뛰

어난 소형 광링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의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광링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 방식으로 전송하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 UHD TV 대응이 가능한 

광링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

각기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마

치 빛이 프리즘 등을 통하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는 원리

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여러 

종류의 빛을 넣더라도 광섬유 

끝단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신

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원

리로 동시에 각기 다른 정보를 

갖는 여러 종류의 빛을 하나로 

모아 단일의 광섬유를 통해 전

송하는 기술을 CWDM 방식이

라고 한다. 

CWDM 방식

신현국 옵티시스㈜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이달의 신기술이달의 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이달의 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기존에는 네 개의 신호 전송선이 필요했으나 본 기술

은 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송선에 필요한 모든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송선 수 

감소와 함께 광섬유와 모듈 간 착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개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모듈을 탑재하고 4K급 UHD TV의 대

용량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

을 목표로 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더불어 oSA와 

광링크 제품 개발에는 CWDM 구현, 영상 전송 기술 

이외에도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며 고속으로 동작

이 가능한 광소자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4K UHD 영상 

전송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 대표는 “향후 

광소자의 특성 향상 및 광학계의 최적화 등을 통해 늘

어날 전송 용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당 전송 속도

를 더욱 향상시켜 8K UHD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

크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개발 과

정에서 확보된 고속 광소자의 원천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성 유망
이제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될 수 있

는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

었으나 옵티시스는 본 개발을 통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본 개발의 최종 결과물

(oSA, 광링크)의 전송 속도는 기존 I사 제품의 성능을 

능가해 현재 Real 4K UHD TV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이다. 특히 옵티시스는 광링크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소자의 제조 기술과 영상 신호의 광 전 변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본 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 중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크의 경우 꾸준히 수요처가 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4K UHD 영상과 같은 고화질 영상은 방송기

기, 의료기기처럼 특화된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 국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4K UHD 시

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이므

로, 본 개발제품은 향후 시장의 수요 발생과 함께 소비

자에게 장거리, 고속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성공

적으로 상장한 옵티시스의 신 대표는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상용화한 기업으로서 고해상도 영상장치

를 연결하는 광링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

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전송 품질이 뛰

어난 소형 광링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의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광링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 방식으로 전송하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 UHD TV 대응이 가능한 

광링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

각기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마

치 빛이 프리즘 등을 통하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는 원리

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여러 

종류의 빛을 넣더라도 광섬유 

끝단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신

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원

리로 동시에 각기 다른 정보를 

갖는 여러 종류의 빛을 하나로 

모아 단일의 광섬유를 통해 전

송하는 기술을 CWDM 방식이

라고 한다. 

CWDM 방식

신현국 옵티시스㈜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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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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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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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다
㈜세창스틸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세창스틸이 ‘롤러 방식을 

이용한 심레스 강관 성형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국내 최초 

롤러 방식 심레스 파이프 제조설비 국산화를 구축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한 국내 자동차 핵심부품용 심레스 강관의 

수입대체가 기대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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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나 관재를 단면적이 적은 치수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다이스 구경과 같은 형상의 단면 제품을 얻는 가공법.

인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국내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다
롤러 방식을 이용한 
심레스 강관 성형기술 개발 

현재 국내 철강산업의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체질 개선을 모색하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자책과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세창스틸의 선제적 대응과 도전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내 최초로 ‘롤러 방식을 이용한 심레스 강관 

성형기술 개발’은 앞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국내 소재개발사업에서 모범답안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세창스틸 [이재선 대표이사]

May    2016   20



수입대체 및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일조
‘심레스 강관(Seamless Steel Pipe·무계목강관)’

은 세창스틸이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구축하기 전까

지는 일본·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사

용해 왔던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자동

차, 조선, 반도체 등을 비롯해 석유화학, 항공우주, 발

전소, 건설·기계 등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이자 

부품으로 가공·사용되는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원재료인 환봉의 중심에 구멍을 뚫어 만든 파이프 

형태의 강철관인 심레스 강관은 용접 강관과 달리 용

접 부위와 같은 이음매가 없다는 의미에서 ‘심레스’로 

불리고 있으며, 이음매가 없는 탓에 고온·고압의 환

경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부품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의 연비 향상과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차량의 경량화가 주를 이루면

서 심레스 강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해외 유명 완성차 업체들도 심레스 강관을 이용한 자

동차부품 제작 및 적용에 적극적이다. 

세창스틸 기술연구소장은 “심레스 강관은 기존 용

접 방식 강관으로는 제조가 불가능한 부문에서 주로 

사용된다. 이는 원형 강봉을 이용해 내부에 구멍을 뚫

어 이음매 없이 파이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일반 강

관과는 달리 두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용접 방

법을 사용하지 않아 강도가 높고 인성이 크며, 내피로 

특성 등이 우수하다”고 말한다. 반면 “이런 장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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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국내 생산 기반이 매우 취약해 그동안 일본 

등에서 전량 수입해왔다. 일부 국내 메이저 철강 계열

사가 기존의 심레스 공법으로 일부 생산하는 것 외에 

탄소강 및 합금강 등 산업 수요가 큰 심레스 강관은 

여전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

술 개발은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국내 산업의 시장 경

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

레스라고 해서 다 같은 심레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창스틸의 롤러 방식을 이용한 심레스 강관 성형

기술은 기존의 심레스 강관 제조기술에서 천공기를 

이용해 내부의 재질을 제거하는 공정 대신 피어싱 공

정으로 강관 소재의 손실을 없애고, 최종 강관 직경 

조절을 위한 수차례의 인발 공정을 단 한 차례의 

Sizing 공정으로 줄여 심레스 강관의 제조 비용 및 에

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세창스틸은 양산체제 구축과 동시에 국

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 및 

안정적인 수율을 먼저 인정받아 본격적인 공급에 나

섬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심레스 강관 제조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선 세창스틸 대표이사는 “세창스

틸이 자동차 업계에 심레스 강관을 처음 공급하기 시

사   업   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롤러 방식을 이용한 심레스 강관 성형기술 개발

제   품   명 자동차부품용 심레스 강관 소재(신규 개발사업)

개 발 기 간 2009. 5 ~ 2012. 4 (36개월) 

총 사 업 비 2,622백만 원 

개 발 기 관 ㈜세창스틸 / 전라북도 정읍시 정신로 32 (하북동)

 063-530-9600 / www.scsteel.net

참여연구진 김완교, 정재준, 김도일, 우봉기, 이재환, 신동옥, 권순용, 한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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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부터는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대량 납품에 들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인 넥스티어를 통해 미국 빅3 자동차 회사에 제

품을 공급하게 됐으며 국내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델파이를 통해 독일 자동차 업체에도 심레스 강

관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심레스 강관의 전 세계적 수요는 약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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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생산기반 PD

볼 베어링이나 구름 베어링에

서 레이스에 끼워진 강구(鋼球)

나 롤을 항상 같은 간격으로 유

지시키는 부품.

Cage

기술의 
핵심 높은 온ㆍ습도 변화 속도, 극고ㆍ저온 시험 가능, 균일한 분무 가능, 높은 장비 내구성, 공간의 제한이 없는 

장비 설치.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소재, 부품, 

전기, 전자, 기계 및 장치에 대

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신

뢰성 수명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시험이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대한 부품 

및 소재의 고장 형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수

명 산출이나 고장률 산정을 수행하고 있음. 

신뢰성 수명 분야 중에서 부식수명에 대한 

시험은 염수분무시험이 가장 대표적이지

만, 고내식 재료의 시험이나 고온ㆍ습윤 등 

다른 환경 조건의 시험, 다른 부식 용액에 

대한 시험 등 불가능한 시험 조건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부품의 실제 수명에 가장 가

깝도록 설정된 신뢰성 시험이 요구되고 있

고, 선진국의 일부 업체와 연구소에서는 조

건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제품의 부식수

명과 관련한 예측과 판정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갈

수록 강화되는 부식수명 시험 평가를 위한 

정밀 제어의 가속 부식 시험 평가 용도로 사

용되는 장치이며, 자동차의 각 부품과 선박

용 부품,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부

품 분야에서 중요한 시험 장치로 적용됨.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기

존 해외 장비가 가지고 있던 온ㆍ습도 변화

율 문제를 개선해 시험 조건의 정확도를 높

였음. 또한 기존 장비의 고ㆍ저온 시험 한계

도 개선해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국

외 장비를 대체,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

으로 높은 신뢰성 시험이 가능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

에 성공해 2013년부터 현재까

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를 

국내외 업체에 70대 정도 판매했고, 지속적

인 개선과 고객과의 협의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함. 본 과제를 통해 2700L급 대형 

Chamber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그 이상의 

Chamber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함. 

또한 부식 시험 장치 특성상 시험기 자체 내

식성도 뛰어나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장비의 

고수명 기술도 확보하고 있음. 최근 최종 사

용자(End user)의 제품 신뢰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수명 시험을 체

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자동차, 선박, 

전자ㆍ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 업체

들의 신뢰성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본 개발품이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수

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한국산업기술시험원_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기술내용

사업화 

내용

기존 국외 장비는 내부 부품

의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분자 계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부품의 변형 및 소실을 방지하

고 부품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 가능한 

온도 범위가 저온(80도)으로 국한되어 있

는 문제가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부

품을 금속 소재(티타늄)로 변경해 개발했

고,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사업화에 적용했음. Acceleration 

Corrosion Test는 정밀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Chamber의 기밀성이 요구

되었음. 해당 사항은 기밀기술을 개발해 

도어패킹기술, 벤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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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Test는 정밀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Chamber의 기밀성이 요구

되었음. 해당 사항은 기밀기술을 개발해 

도어패킹기술, 벤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결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76 / 

www.ktl.re.kr

대한테크 / 031-319-3643 / 

www.daehan-eng.co.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기봉 

조의열, 대한테크 문현철 이

원섭, 건국대 김창완 외

㈜엠비엠텍 이규현, 조선대 

박제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성원, 비엘프로세스㈜ 이

동권, 선문대 김재원, (재)한국건설방식기

술연구소 윤재림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고정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 

평가위원

이달의 신기술 37
























































































































